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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k, 선구적암연구투자지속
Merck가암치료제에대한연구를지속하는가운데획기적인결과를계속해서발표하고있다.
6월 4-8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차총회에서 머크세로노 사업부는 항암제에
대한새로운자료를발표할예정이다. 
머크세로노가 추진해온 혁신분야인 KRAS 검사 및 맞춤 치료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자료와 함께 전이성 대장암
및 두경부암에 대한 긍정적 치료효과를 강조하는 <얼비툭스Ⓡ> 추가자료, 항암제 중 인테그린 억제제로는 처음
으로 3상임상개발단계에도달한 <실렌지타이드> 등에대한신규자료도발표된다. 
암관리에 있어 최근 가장 흥미로운 혁신 중 하나는 치료효과에 대한 예측 생체지표를 통해 최상의 치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머크세로노는 EGFR(상피성장인자수용체) 억제제인 <얼비
툭스Ⓡ> 등맞춤형치료제개발에앞장서왔다. 
<얼비툭스Ⓡ>는 K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표준 FOLFIRI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했을 때 항암화학
단독요법대비전체생존기간을의미있게증가시킨최초의유일한표적치료제이다.
2010년 ASCO 총회에서발표되는신규자료는전이성대장암의임상관리에서 KRAS 검사 및 맞춤치료가세
계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해조망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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